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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2000원대 넘어서나?
서울지역 리터당 1999원 거래 … 국제유가 상승세가 그대로 반영

서울시내에서 보통휘발유를 리터당 1999원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하는 등 석유제품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4월14일 석유공사의 주유소 가격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가격

은 리터당 1722.45원이다.

2월18일 1661.81원으로 단기 저점을 기록한 이후 54일만에 60.64원이나 올랐다.

서울지역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1796.82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치솟았던 2008년 고유가 상황과 비슷

한 수준이다.

13일 서울에서 보통휘발유를 가장 비싸게 파는 주유소는 중구 봉래동의 서남주유소로 1999원이다. 특수지역

인 경상북도 울릉군 소재 수산업협동조합 주유소의 판매가와 같다.

서울에서 줄곧 가장 비싼 주유소 자리를 지켜온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일주유소는 보통휘발유를 1998원에

판매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보통휘발유를 19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급속히 늘어 13일 현재 강남구 22곳, 용산구 10

곳, 중구 9곳, 서초구와 성북구 각 7곳 등 모두 74곳에 이른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내수가격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만간 2000원대 주유

소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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